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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유형의 리스크에 대해 

일부 기업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습니다.

8% 
리스크 수준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전반적인 리스크:  
현재 기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응답

개별 리스크 요인:  
거의 모든 기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응답

34%
리스크 수준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32%
리스크 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11% 10% 10%10%
엣지 환경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환경별로 손실된 데이터의 평균 비율

리스크 수준 변화에 관해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응답자가 꼽은 주요 리스크

77% 
리스크로 인해 재정적 손실 및 
평판 하락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

50%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공격자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확보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

대부분의 기업이 향후 과제를 과소평가합니다.

36%36%

35%

24%

38%

35%

데이터 보안과 최신 기술은 한국 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데이터 보안
AI와 같은 
최신 기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취약한 대책

경제적 불확실성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아닌 다른 작업으로 
데이터 손실 경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기업은 데이터 보호 예산과 인력을 
늘리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평가한 모든 환경의 평균 예산 증가율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14-15명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팀의 

평균 인력 증가율 

조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

95%

29% 94%

2023년 한국 시장 리뷰

리스크에 대한 한국 기업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며, 리스크 요인의 증가, 감소 또는 유지 등에 
대한 평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77%가 재정적 손실 및 평판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지만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터 리스크 관리
시장 현황
(사이버 및 컴플라이언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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